
에너지 특별회계 2조3824억원 편성
산자부 , 200 1년 대비 9.5% 증액 … 석유비축 3 1.5일에서 36일로 확대

산업자원부는 2월22일 2002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을 2001년에 비해 9.5% 증가한 2조

3824억원으로 확정했다.

석유위기 발생에 대비한 석유 비축, 국내외 유전 개발, LNG 공급기반 구축등 석유·가스 및 일반광 자원

개발에 8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

지원액은 석유 비축이 2187억원으로 2001년 6384만배럴(31.5일분)에서 2002년 7344만배럴(36일분)로 비축량

을 확대하기로 했다. 국내외 유전개발은 1809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24.1% 증액됐고, 동해 대륙붕 개발예산

738억원 등이 배정됐다.

에너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(2002) (단위: 100만원, %)

사 업 명 2001 2002
증감

증감액 증감률

석유·가스사업 716,317 698,723 △17,594 △2.5
- 석유비축사업 246,073 218,661 △27,412 △11.1
- 유전(석유·가스)개발 145,712 180,897 35,185 24.1
- LNG공급기반구축 200,000 186,400 △13,600 △6.8
- 석유비축자산관리 63,465 56,294 △7,171 △11.3
- 유가완충 등 61,067 56,471 △4,596 △7.5

석탄산업 464,135 487,441 23,306 5.0
- 탄가안정대책비 231,369 215,822 △15,547 △6.7
- 폐광대책비 56,750 103,331 46,581 82.1
- 탄광지역개발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93,608 109,881 16,273 17.4
- 석탄공사 출자 50,000 30,000 △20,000 △40.0
- 대체산업 육성 등 32,408 28,407 △4,001 △12.3

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654,816 760,409 105,593 16.1
- 에너지절약사업 300,000 300,000 - -
-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27,712 198,822 △28,890 △12.7
- 에너지자원기술개발 62,045 56,327 △5,718 △9.2
- 대체에너지보급(지역에너지개발포함) 46,127 46,592 465 1.0
- 에너지관리공단 운영 등 18,932 158,668 139,736 738.1

가스안전관리 82,020 76,169 △5,851 △7.1
- 가스안전공사 운영 34,210 33,313 △897 △2.6
- 가스안전관리 융자 47,810 42,856 △4,954 △10.4

일반광자원개발 117,208 112,421 △4,787 △4.1
- 일반광육성 5,968 6,584 616 10.3
- 광업진흥공사 출자 30,000 30,000 - -
- 해외자원개발(조사,투자,융자) 68,689 64,342 △4,347 △6.3
- 석재산업육성 등 12,551 11,495 △1,056 △8.4

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 141,569 247,264 105,695 74.7
- 에너지정책연구 1,900 2,566 666 35.1
- 농어촌전화사업 등 4,202 7,629 3,427 81.6
- 예비비 27,019 960 △26,059 △96.4
- 재특예탁금 50,000 100,000 50,000 100.0
- 타부처소관(장애인 보조 등) 58,448 136,109 77,661 132.9

합 계 2,176,065 2,382,427 206,362 9.5



LNG 공급기반 구축비는 1864억원으로 2002년 말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 구축을 완료

할 계획이다. 공급 배관망 길이는 2001년 2412㎞에서 2002년 2442㎞로 확대되고, 공급관리소는 2001년 125개소

에서 2002년 153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. 이외에 일반광 자원 개발에 1124억원을 배정했다.

화석에너지의 고갈위기와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·보

급 및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사업에는 7604억원 지원할 계획이다.

에너지 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3000억원, 대체에너지 개발·보급에 466억원, 집단 에너지 공급사업에 1988억

원이 투입된다. 지역난방도 2001년 전국 총 가구수의 8.4%에 해당하는 107만8000가구에만 제공됐지만 116만

6000가구(8.9%)로 확대할 예정이다.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비는 12억원으로 처음 적용됐다.

석탄산업에는 국내 석탄수요 감소추세에 따라 석탄 생산관련 지원금 등은 축소하되,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

위한 지원을 증액해 총 4874억원을 편성했다. 연탄가격 안정대책비(석탄 생산관련 지원금)에 2158억원, 근로

자·광업자를 위한 폐광 대책비로 1033억원을 지원하며,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탄광지역 개발

에 563억원,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536억원을 합쳐 1099억원을 지원한다.

또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비용으로 762억원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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